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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대산단지 물류파업 장기화
삼성토탈 LG화학 호남과 운송료 협상 없어 … 비조합원 통해 운송 대응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화물연대 파업이 20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토탈과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화주3사는 물론 직접적인 운송료 협상 창구인 17개 운송기업도 화물

연대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월18일 화물연대 충남지부 서부지회와 서산시 등에 따르면, 6월29일 이후 20일째 파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물연대와 화주사 및 운송기업의 협상이나 물밑접촉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파업을 지부 전체로 확대키로 결의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동

부지회와 북부지회 등 다른 지회의 간부급 조합원 80여명이 7월15일부터 서부지회 파업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

졌다.

대산읍 독곶4거리 일대에 차량 150여대를 세워 놓고 매일 집회를 여는 한편, 6-7명 단위로 서산시와 당진군,

예산군 일대의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서산경찰서는 비조합원의 운송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독곶4거리 일대에 경찰 기동대 병력 4개중대 400여

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이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삼성토탈 등 대산단지의 화물이 비조합원을 통해 운송되면서 우려했던 물류 차

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와 운송기업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측이 운송료 10% 인상이라는 표면적인

쟁점 외에 이면의 또 다른 쟁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산공단의 17개 운송기업 중 1개가 2009년부터 화물연대와의 운송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업

체는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른 운송기업도 협상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파업 종결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반면, 2009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운송료 10% 인상을 주장했던 화물연대의 입장이 파업 과정에서 다소

누그러진 상태여서 양측이 물밑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서부지회 관계자는 “17개 운송기업이 모두 협상에 참여하면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운송료 1.12%

인상안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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